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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93번 지존하신 성체 

예물준비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성가  166번 생명의 양식  

파견성가 200번  열절하신 주의 사랑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신 태 경  이 철 선  이 영 경  박 지 희  

8시 미사 김 대 성  정 봉 재  박 만 선  정 춘 홍  

9시 30분 미사  Jayson Choi Natalie Shon Alex Kwak Jaycee Choi 

11시 미사  최 현 진  최 윤 승  박 미 영  노 태 균  

12시 30분 미사  Seungjae Lee 정 재 연  Aiden Nam 임 칠 성  

5시 미사  문 소 영  임 수 빈  임 수 빈  임 수 빈  김남효 전한별  박민제 이미첼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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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오늘은 유월의 첫째 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

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냅니다. 2주 전 

주일에 50일간의 부활절을 ‘성령님의 강림’을 기

념하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바로 우리 안에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사

실을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며 지

혜와 용기와 인내로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끝까

지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바로 아버지 하느

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께서 서로 다른 존재 같

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기에 가능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

는 하느님의 모습이 다르지만 모두 한 분이신 하

느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구약 속에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사실(요한 1장)과 사람이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

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시어 아버지의 

이름과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며 계속해

서 하느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전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

록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

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냅니다. 보

이지 않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의 현존이 보이는 

성체 성혈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체 성혈은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를 당신을 기억하며 행하

라고 명하십니다. 성체 성혈 성사를 드리며 우리

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기

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억’을 한

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차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아는 것과 

차를 운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을 배

울 때 우리는 동작법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이렇

게 배워서 그 방법을 안다고 바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배운 작동법대로 연습을 

하며 몸이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동법

을 배운 것을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게 하면 운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한 ‘기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만찬 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며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리

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는 이가 예수님

의 말씀과 기적을 기억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릅

니다.  

 

  마치 시험문제의 정답처럼 그 답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 마치 운

전하듯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말씀에 관한 지식과 일상에 괴리가 있다면 우리

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

치 인문학 상식을 배우는듯한 신앙인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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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오로 성인이 지적

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지 성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불

사한 믿음 생활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

님의 말씀을 위해 죽을 각오로 믿는 사람을 영원

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시험을 위한 정답 기

억이 아니라 운전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기

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

시면서 하신 말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라.”는 참으로 무거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

서 우리가 매 미사 때 마다 참례하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

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성

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아멘”하고 답하

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대

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며 약속입니다.  

 

  일상에서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하느님을 따

를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

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알아차리는 것은 빠르지만 이웃

의 잘한 점을 알아차리는 것에는 참으로 느립니

다. 이웃의 고난을 알아차리는 것은 참으로 빠르

지만 그 이웃을 응원하고 돕는 데는 참 느립니

다. 이웃의 아픔을 알아차리는 데는 빠르지만 그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는 데는 참 늦습니다.  

 

  이웃의 성공에 질투하는 데는 빠르지만 축하하

는 데는 인색합니다. 이웃의 기쁜 일에 의심하는 

데는 빠르지만 같이 함께 기뻐하는 데는 늦습니

다. 이것이 세상적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적 삶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삶이지만 하

느님 나라의 삶은 이타적인 삶임을 예수님은 당신

의 삶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삶이 성체 성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다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

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우리

를 보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한 조각

의 밀떡과 한 잔의 포도주가 성령과 예수님의 말

씀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었

다는 기적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

적을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운

전을 기억하듯이…… 
 

  성경과 교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안

다는 것이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체는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불가능할 것 같

은 말씀이 삶이 성령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사실

을 성체 신비를 통하여 기억합니다.   

 

  성체 성사는 예수님의 지극한 세상 사랑의 결정

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체 성사는 우리

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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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Sequence  
 

Lo! The angel’s food is given 
To the pilgrim who has striven;  
See the children’s bread from heaven,  
which on dogs may not be spent.  
Truth the ancient types fulfilling, 
Isaac bound, a victim willing, Paschal lamb,  
its lifeblood spilling, Manna to the fathers sent.  
Very bread, good shepherd, tend us, 
Jesu, of your love befriend us, You refresh us,  
you defend us, Your eternal goodness send us  
In the land of life to see.  
You who all things can and know,  
Who on earth such food bestow,  
Grant us with your saints, though lowest,  
Where the heav’nly feast you show,  
Fellow heirs and guests to be. Amen. 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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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유아 세례 스케줄 

특별헌금 

알 림 

주일미사 의무 관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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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요셉회 월례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년도 사진 내용 

1973 
7월 1일 첫 야외미사, At Anthony Wayne Rec-

reation Area, Bear MT. 

1973 3월 3일 첫 건강진단 

1974 
6월 2일 뉴저지 교우들과 합동야외미사, 마리안슈

라인 

1974 11월 24일 김수환 추기경 집전 견진성사, 

1975 3월 15일 KCS와 공동주최 무료건강진단 

1981 첫 성령기도회 사진 

1984 신앙 대 강연회 사진, 10/5/1984 

1984 합동 성가 공연 사진, 10/7/1984 

1984 민루시아 수녀 첫 허원, 12/8/1984 

1985 첫 학생 심포지엄, 5/12/1985 

1985 
반모임 또는 구역 미사 사진, 년도에 상관없이 반

모임, 구역미사 사진이면 환영 

1986 불법 이민자 사면 수속 대행 봉사 

1988 본당 공동체 묵상, 3/11/1988 

1988 워싱턴 성모 성전 순례, 5/21/1988 

1994 루까회, 년도에 상관없이 루까회 사진이면 환영 

1995 청년성가대 메아리 음악회 

1995 
요한바오로2세 교황 뉴욕방문 사진, 10월 6일 

Aqueduct 경마장, 10월 7일  Central Park 

1996 
골수기증 및 헌혈행사, 년도에 사관없이 헌혈, 골

수기증 사진이면 환영 

1997 베이사이드 성당 한인공동체 사진 

1997 연령회, 년도에 상관없이 연령회 사진이면 환영 

2011 제1차 청소년 한국 성지순례, 7/20-8/4/2011 

2013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 취임미사: 

니콜라스 다마지오 주교집전(11/24/2013) 

단체 및 회의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평의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성제회 월례회  

구역분과 미사봉헌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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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광고주 모집 

 

  

  

  

  

  

우리의 정성  

한국어 화상 혼인교리  

알 림 

연령회 총회 및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간호사회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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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  Mass                         



Becoming The Body Of Christ  

< Solemnity of Corpus Christi > 

       Weekly Homily                                                                                                                                                                June 6,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Jesus could have chosen anything as his memorial, to help his followers remember him and his 
teachings. But he wanted more. He wanted to live on in his disciples so they could not only live on in 
him, but become him. He didn’t just choose an object, he chose an action: take, bless, break, share, eat 
— become! The Body of Christ is a sacrament of transformation. Bread and wine become Christ’s 
body and blood, and these become us, and we, in turn, become Christ! Like the hymn says, “This 
bread that we share is the body of Christ, this cup of blessing his blood...when we love one another as 
Christ has loved us, we become God’s daughters and sons, we become for each other the bread, the 
cup, the presence of Christ, the Lord!” 
 
  But the holy transformation doesn’t stop there. Our faith isn’t just for God to sanctify us, but for God 
to sanctify the world through us. At Mass, we hear the Word of God instructing us what to do and 
how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At times it seems impossible. Love our enemies? Forgive 70 
times seven? Who can do this? But then we eat the body of Christ and it gives us the grace, strength 
and courage to live gospel values today because, along with St. Paul, we now say: “We have been cru-
cified with Christ and the life we now live is not ourselves but Christ living in us.” Eucharistic adora-
tion should inspire us to live out this mystery. Every day we are called to die more and more to our-
selves so that Christ might live in us. This Solemnity of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is 
our calling and our destiny. 

1st Sunday in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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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Use of Kneeler  
Using the kneelers during mass is now permitted. As an 

alternative, you may also choose to sit instead in times 

of kneeling.  

The Most Holy Body and Blood of Christ  
O God, who in this wonderful Sacrament have left us 

a memorial of your Passion, grant us, we pray, so to 

revere the sacred mysteries of your Body and Blood 

that we may always experience in ourselves the fruits 

of your redemption. Who live and reign with God the 

Father in the unity of the Holy Sprit, one God, for ev-

er and ever.  



오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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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orial  

Psalm 

  

 

 That this community of  God’s people may celebrate with joy and hope the mystery of  our 

fait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share in the body of  Christ and drink of  the covenant may be liberated from 

tedious work to serve the living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who receive the body of  Christ in the Eucharist may be mindful of  the needs of  

Christ’s body, the Church, especially in its suffering neighbor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summer may be passed in safety and may be a time of  personal and family reunions, 

especially after being apart from those we lov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have died in Christ may enter with him into their eternal inheritance, let us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24:3-8 (168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to the Hebrews  
   Hebrews 9:11-15 

Communion Antiphon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says the Lord. 

Psalm 116:12-13,15-16,17-18 

Take it; this is my body 


